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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현대인들은 수없이 많은 스트레스를 경

험하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성격, 기질 및 스트레스의 강도, 빈

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적당한 스

트레스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촉진제 역할을 하

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나

친 스트레스는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스트레스에 대

한 각 개인의 대처가 부적절한 경우 더욱 가중된

다(도복늠 등, 2006).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더불

어 성인으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 수행을 위한 

변화를 경험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우리나라

는 과열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청소년들에게 

‘입시지옥’, ‘시험스트레스 증후군’, ‘시험 불안’ 등

은 급기야 수능시험을 본 후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강우과 채환국(2002)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

게 학업스트레스는 어느 다른 스트레스보다 강도

가 높고 많은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라고 하였다. 홍영수(2005)도 청소년들의 66.2%가 

학업으로 인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62%가 시험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충동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중앙

일보, 1990, 2, 26). 또한 본 연구자가 도시 중산층 

지역과 저소득층 지역에 소재한 4개 중학교와 인

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487명과 농촌 지역에 소재한 중학생 및 고등학

생 938명을 포함한 총 4,42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조사한 결과, 학업 성적 문

제가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고 장래 진로 문

제와 시험 스트레스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

다(배정이, 2006a). 

많은 선행연구들(이시형, 1994; Lee, 1991)에서 

청소년들의 시험스트레스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

인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특히 부모의 지나친 기대에서 오는 



부모 ․자녀건강학회지 제10권 제2호

159

갈등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하

여 오늘날 고등학생을 둔 가정의 경우, 많은 부모

들은 학업 성적위주로 자녀를 평가함으로써 학업 

성적과 시험 스트레스는 부모-자녀간의 불신과 갈

등을 유발시키는 가장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한 이러한 과정에서 표출되고 있는 청소년 약물 

중독, 흡연, 비행행동 등 다양한 부적응 행동들은 

청소년 가출, 자살 및 타살로 이어져 심지어 가정

을 해체시키기도 한다.

Kanner와 Lazarus는 최근 연구에서 갑작스럽고 

중대한 불행보다는 매일의 사소한 스트레스가 장

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개인의 건강과 정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이른 경우

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

는 동안 지속적으로 학업과 시험 스트레스에 시달

리기 때문에 시험스트레스는 청소년 건강에 있어

서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많은 건강 문제와 부적

응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스트레스 대처에 있어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인의 지각, 대처 능력에 

대한 자신의 평가 및 행동이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Lazarus & Folkman, 1984). 대처(coping)란 

개인의 적응 자원을 초과한다고 평가되는 내외적

인 요구를 다스리기 위한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

력 과정으로 스트레스를 다루려는 노력이다

(Lazarus & Folkman, 1984). Lazarus와 Folkman 

(1984)은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개

인이 행하는 대처 능력을 그 기능에 따라 문제중

심 대처유형과 정서중심 대처유형의 두 가지로 제

시하였다. 문제중심 대처유형은 개인이 문제되는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적 조건을 변화시켜 스

트레스원에 작용하려는 노력으로서 문제 해결이나 

환경간의 갈등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정서

중심 대처유형은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스트레스

로부터 초래되는 정서 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으

로서, 스트레스원을 회피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하거나 혹은, 긍정적 측면에만 

선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대처행위를 말한다. 

개인이 스트레스를 변화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문제중심 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서중심 대처를 많

이 이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정서중심 대처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문제중심 대처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정신적, 신체적 증상을 더 많이 보인다

(Lazarus & Folkman, 1984). Ebata와 Moos(1991)

도 스트레스원에 대한 문제 지향적인 대처는 스트

레스 지각수준과 역상관관계가 있으나 정서 지향

적 대처는 스트레스 지각 수준과 순상관관계가 있

음을 보고 하면서,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높은 상

태에서는 문제중심 대처유형을 포기하고 정서중심 

대처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Spivack와 

Shusre(1985)는 문제중심의 대처 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서상태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대응 전략도 적응을 돕는 좋은 방법이라 하면서 

어떤 대처 유형이 효과적인가는 시간이나 스트레

스 종류 및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효과적인 대처

유형은 개인이 직면한 상황, 즉 스트레스에 따라 

상대적으로 융통성 있게 변화하는 특성을 지닌다

고 보고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Lee, 1991; Patterson & 

McCubbin, 1987)에서도 스트레스에 대한 성숙한 

대처 반응은 효과적인 적응과 관계가 있으며, 스

트레스가 부적응을 초래할 가능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오늘날 청소년 건강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인 시험 스트레스에 대

한 효과적인 대처는 스트레스로부터의 부적응을 

감소시키고 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 발생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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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고등

학생들의 시험 스트레스 정도와 이에 대한 대처유

형 및 스트레스와 대처유형과의 관계를 조사함으

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 방

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찾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시험 스트레스 

인지 정도와 대처 유형을 파악하고, 스트레스 인

지 정도에 따른 각 대처 유형과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들의 시험 스트레스 인지 정도를 파악

한다.

2) 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트레스 대처 유

형을 파악한다.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시험 스트레스 인지 정

도 및 주로 사용하는 대처 유형의 차이를 검정

한다.

4) 고등학생들의 시험 스트레스 인지 정도와 스트

레스 대처 유형과의 관계를 검정한다.

3. 용어 정의

1) 시험 스트레스

고등학생이 시험 기간 중 경험하게 되는 스트

레스에 대한 지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와 문헌고찰을 통하여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한 스트레스 점수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

레스 인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스트레스 대처 유형

스트레스 상황에 접하게 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응하게 되는 적극적, 소극적 건강행위의 

변화로서, 본 연구에서는 Lazarus와 Folkman 

(1984)의 스트레스 대처 유형 도구를 기초로 

Jalowiec와 Powers(1981)가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

여 고등학생이 시험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이

용하게 되는 문제중심 및 정서중심 행위 정도를 

측정한 점수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유형의 대

처유형 이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시험기간 중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인지정도와 대처 유형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에 소재한 2개 고등학생 

954명을 임의 표출하여 실시하였다. 타당도 높은 

자료 수집을 위하여 본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참여 동의를 

얻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다.

3. 연구 도구

1) 시험 스트레스 인지정도

고등학생이 시험기간 중에 느끼는 스트레스 인

지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문헌과 기존의 측정도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정도를 신체적 증상, 심리적 증상, 행동

적 증상의 세 가지 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만

들었으며, 각 영역별 10문항씩 총 30문항의 질문

을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유형은 자가보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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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rt(4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스트레스 인지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93으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 스트레스 대처유형

스트레스 대처유형 중 문제중심 대처유형 사용

의 측정을 위해 Jalowiec와 Powers(1981)가 개발

한 대처유형 척도 39문항 중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14문항의 질문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 4

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

중심 대처유형 사용의 빈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8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3) 정서중심 대처유형

스트레스 대처유형 중 정서중심 대처유형 사용

의 측정을 위해 Jalowiec와 Powers(1981)가 개발

한 대처유형 척도 39문항 중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25문항의 질문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 4

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중심 대처유형 

사용의 빈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76으로 산출되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Window SPSS 

1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조

사하였다.

2) 시험 스트레스 인지정도와 대처유형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조사하였다.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시험 스트레스 인지정도

와 대처유형의 차이는 t와 ANOVA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4) 시험 스트레스 인지정도와 대처유형 사용은 상

관관계 검증(Pearson's Correlation)을 하였다.

5) 도구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를 이용하

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1학년이 353명(37%), 2

학년이 327명(34.3%), 그리고 3학년이 274명

(28.7%)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391명(41.0%), 여

자가 563명(59%)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소 많

은 분포를 보였다. 종교는 무교(49.3%), 불교

(29.6%), 기독교(16.8%), 천주교(4.1%) 순이었다. 학

부모의 교육 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 본인이 인지한 자신의 가정 경제 

상태는 ‘보통 정도’라고 대답한 경우가 70.3%로 

가장 많았고, 0.3%는 아주 못사는 편이라고 응답

하였다. 학업 석차는 11～20등 사이가 28.7%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표 1>.

2. 고등학생의 시험 스트레스 인지정도 및 

대처유형

고등학생들의 시험 스트레스 인지 정도는 최대

치 4점 중 2.9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

었다. 스트레스 증상은 ‘머리가 멍하고 무겁다’ 등

의 신체적 증상(32.67),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당황해하며 화를 낸다’ 등의 심리적 증상(28.45) 

그리고 ‘습관적으로 입술을 물어뜯는 행동을 한다’ 

등을 포함한 행동적 증상(28.28)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이를 통하여 고등학생들은 시험 스트레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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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고등학생의 시험 스트레스 인지정도 및 대처유형

구  분 범위 최소치 최대치 총점평균 표준편차 문항평균

스트레스 인지정도 30～120 30 112 89.4  7.66 2.98 

  - 신체적 증상 10～40 12  38  32.67  7.12 3.26

  - 심리적 증상 10～40 14  40  28.45  6.78 2.84

  - 행동적 증상 10～40 12  38  28.28  8.72 2.82

문제중심 대처유형 14～56 14  52  37.96 10.52 2.71

정서중심 대처유형 25～100 25  88  63.67 17.22 2.88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954)

특 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학년 고등학교 1학년 353 37.0

고등학교 2학년 327 34.3

고등학교 3학년 274 28.7

성별 남 391 41.0

여 563 59.0

종교 기독교 160 16.8

천주교  39  4.1

불교 282 29.6

없음 470 49.3

무응답   3   .3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47  4.9

고졸 528 55.3

대졸 328 34.4

대학원졸 이상  37  3.9

무응답  14  1.5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66  6.9

고졸 686 71.9

대졸 172 18.0

대학원졸 이상  13  1.4

무응답  17  1.8

가정의 경제 아주 잘 사는 편이다  23  2.4

상태 인지 잘 사는 편이다 178 18.7

보통이다 671 70.3

못 사는 편이다  77  8.1

아주 못사는 편이다   3   .3

무응답   2   .2

성적 5등 이내 119 12.5

(학급 석차) 6～10등 127 13.3

11～20등 274 28.7

21～30등 247 25.9

31등 이상 158 16.6

무응답  29  3.0

대한 인지를 신체적 증상으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생들의 시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유형은 문

제중심 대처유형은 최대 4점 중 2.71, 정서중심 대

처유형은 2.88로, 문제중심 대처유형보다 정서중심 

대처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

3. 항목별 대처유형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대처유형을 측정하는 

총 39항목 중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항목은 정서

중심 대처유형의 하나인 ‘운동 및 기타 취미 활동

으로 긴장을 푼다’(3.36)였고, 그 다음 순서로는 

‘더 잘되리라는 희망을 갖는다’(3.27), 문제중심 대

처유형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다’(3.23)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생들이 가장 적게 사용한 대처유형은 

정서중심 대처유형인 ‘약을 먹는다’(1.16)와 ‘술을 

마신다’(1.59)로 나타났다<표 3>.

4. 고등학생의 특성별 시험 스트레스 인지 

정도와 대처 유형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시험 스트레스 인지 정

도를 분석해 본 결과, 7가지 변수 중 학년, 성별 

및 학업 성적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즉, 고등학교 3학년이 1, 2학년에 비하

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그리고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이 우수한 학생에 비하여 시험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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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우선순위별 대처유형 사용 항목

항 목 유형 평 균  표준편차

운동 및 기타 취미 활동으로 긴장을 푼다. A 3.36  .92

더 잘 되리라는 희망을 갖는다. A 3.27  .6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다. P 3.23  .86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잠을 자버린다. A 3.11  .91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보를 더 찾는다. P 3.06  .86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하여 그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A 3.04  .97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P 3.02  .75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웃어넘긴다. A 3.01  .97

문제를 객관적으로 본다. P 2.99  .74

잡념이나 공상에 잠긴다. A 2.96  .84

기도한다. A 2.95  .91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P 2.94  .78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내버려둔다. A 2.87  .77

시험을 잊으려고 애쓴다. A 2.84  .96

같은 상황에 처한 친구들과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 P 2.84  .85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문제 해결방법을 시행한다. P 2.84  .88

긴장을 타인이나 다른 대상에게 푼다. A 2.82  .91

울거나 우울해 한다. A 2.79  .78

상황이 지니는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P 2.78  .91

문제를 세분하여 하나씩 처리한다. P 2.77  .91

걱정만 한다. A 2.67  .68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껌을 씹는다. A 2.66 1.96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 P 2.54  .85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한다. A 2.45  .67

명상에 잠긴다. A 2.43 1.21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A 2.43  .73

혼자 있는다. A 2.43  .91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P 2.41  .59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P 2.41  .59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롭다. A 2.36  .82

운명으로 생각하고 포기한다. A 2.25  .65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P 2.22  .67

상황을 회피한다. A 2.03  .81

남을 비난하거나 욕하고 저주한다. A 2.01  .85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한다. A 2.01  .68

목적 없이 아무 일이나 한다. P 2.01  .77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각오하고 있다. A 1.90  .90

술을 마신다. A 1.59  .64

약을 먹는다. A 1.16  .51

A: 정서중심 대처 유형  P: 문제중심 대처 유형

를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정서중심 대처유형의 차

이를 검정해본 결과, 7가지 변수 중 성별과 학업 

성적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나, 그 이외의 변수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지 못한 학생이 우수

한 학생에 비하여 정서중심 대처유형을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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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고등학생의 특성별 시험 스트레스 인지 정도

특 성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 or F p-value

학년 고등학교 1학년 85.91  6.94 4.14  .03*

고등학교 2학년 89.85  7.67

고등학교 3학년 92.48  9.12

성별 남 87.87  6.45 3.74  .05*

여 91.92 11.21

종교 기독교 90.28  5.78  .16 .92

천주교 90.08  7.71

불교 89.20 12.77

없음 88.33  9.65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87.60  8.73  .27 .84

고졸 89.80 11.49

대졸 90.00  4.47

대학원졸 이상 90.16  7.59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88.87  5.56  .22 .88

고졸 89.00  7.11

대졸 89.95 12.79

대학원졸 이상 92.00  6.56

가정의 경제상태 인지 아주 잘 사는 편이다 85.68  8.42 1.74 .19

잘 사는 편이다 87.75  5.06

보통이다 90.10  7.33

못 사는 편이다 92.50  8.29

아주 못사는 편이다 92.00 10.26

성적(학급 석차) 5등 이내 83.28  6.58 4.87   .006*

6～10등 90.00 12.16

11～20등 90.88  7.18

21～30등 91.66  6.23

31등 이상 93.00  5.77

* p<.05  ** p<.01

<표 5> 고등학생의 특성별 정서중심 대처유형

특 성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 or F p-value

학년 고등학교 1학년 61.33 19.22 0.24 .78

고등학교 2학년 62.06 15.34

고등학교 3학년 67.51 19.50

성별 남 54.73 18.09 -2.56  .01*

여 71.80 12.08

종교 기독교 33.50 14.52  .61 .62

천주교 37.58  9.69

불교 36.50 10.83

없음 42.50  9.26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45.30  7.75 2.19 .13

고졸 40.58  9.91

대졸 30.50 14.17

대학원졸 이상 34.16  7.25



부모 ․자녀건강학회지 제10권 제2호

165

<표 5> 고등학생의 특성별 정서중심 대처유형(계속)

특 성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 or F p-value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43.30  9.60 2.95 .06

고졸 46.62  8.34

대졸 32.66 11.30

대학원졸 이상 33.00 11.02

가정의 경제상태 인지 아주 잘 사는 편이다 33.58 15.75 2.31 .10

잘 사는 편이다 29.00  8.12

보통이다 39.50  9.46

못 사는 편이다 42.16  7.52

아주 못사는 편이다 46.83 10.78

성적 (학급 석차) 5등 이내 26.00  9.16 3.10  .04*

6～10등 32.60 10.62

11～20등 43.41  7.08

21～30등 40.75  8.70

31등 이상 51.01  9.42

* p<.05  ** p<.01

<표 6> 고등학생의 특성별 문제중심 대처유형

특 성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 or F p-value

학년 고등학교 1학년 36.25 10.45  .35 .71

고등학교 2학년 36.75 10.47

고등학교 3학년 40.78 11.67

성별 남 39.25  9.34  .52 .37

여 36.77 11.83

종교 기독교 32.60  9.00 1.58 .23

천주교 38.00 13.75

불교 34.91  9.59

없음 44.35  7.66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31.00  9.94  .37 .77

고졸 36.50  7.07

대졸 39.92 10.96

대학원졸 이상 38.68 12.02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28.80 13.17 2.06 .14

고졸 38.50 10.68

대졸 41.50  6.75

대학원졸 이상 42.50  8.18

가정의 경제상태 인지 아주 잘 사는 편이다 36.87 10.53  .46 .76

잘 사는 편이다 41.80  9.83

보통이다 40.50 10.52

못 사는 편이다 35.00 11.60

아주 못사는 편이다 32.66 14.50

성적 (학급 석차) 5등 이내 40.00  7.53 3.91  .02*

6～10등 43.10  8.39

11～20등 41.10  9.81

21～30등 38.50  6.05

31등 이상 20.66  5.77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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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시험스트레스 인지정도와 대처유형과의 상관관계

스트레스 인지정도 정서중심 대처유형 문제중심 대처유형

스트레스 인지정도 1.00

정서중심 대처유형    .633** 1.00

문제중심 대처유형  .212   .134 1.00

*p<0.05 **p<0.001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5>.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문제중심 대처유형의 차

이를 검정해본 결과,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우수하지 못한 학생에 비하여 문제중심 대처유형

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6가지 변수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6>.

5. 시험스트레스 인지 정도와 

대처유형과의 상관관계

시험스트레스 인지 정도와 대처유형과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검증(Pearson's 

Correlation)을 한 결과, 시험스트레스 인지 정도

와 정서중심 대처유형과의 관계는 강한 양적인 상

관관계를 보였다(r=.633, p=.000). 반면에, 시험스트

레스 인지정도와 문제중심 대처유형과의 관계에서

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121, p= 

.061). 이는 시험스트레스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문

제중심 대처 유형보다는 정서중심의 대처 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문제중심 

대처 유형과 정서중심 대처 유형과의 관계에는 통

게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134 p=.058)<표 7>.

Ⅳ. 논    의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가 적응 능력에 

비하여 너무 높거나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

에 부적응 상태가 되어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

생한다. 심한 경우에는 기관의 손상과 조직의 변

화, 호르몬의 감소를 유발하며, 행동 장애를 일으

켜 신체적, 정신적 평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질환에 이르게 되고 심지어 사망을 초래하게 된다

(Selye, 1985).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스트레스 사

건은 개인으로 하여금 상황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

고, 그러한 요구로 인한 스트레스는 인간의 신체 

및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집단 중 하나인 고등학생들의 시험 스트레스 인지

정도와 그에 대한 대처유형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먼저 고등학생이 시험 기간 중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인지정도는 최대치 4점 중 2.98로 비교

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사용한 도구와 동일한 도구로 연구된 선행연구 결

과가 없어 다른 집단과의 비교는 어렵지만, 점수

상으로 나타난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중재가 

필요한 정도라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시험 스트레스 인지 정

도를 분석해 본 결과, 7가지 변수 중 학년. 성별 

및 학업 성적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즉, 고등학교 3학년이 1, 2학년에 비하

여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는데, 이영익(2007)도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스트레스를 조사

한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심하

다고 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가장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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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수능시험과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

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그리고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이 우수한 학생에 비하여 시험 스트레스

를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이

(2006b)가 중․고등학생 4,425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실태 조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높은 

우울, 강박증, 적개감을 보였고, 학교 적응도도 남

학생에 비하여 부정적으로 나타나, 실제로 여학생

들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에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학생들은 시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문

제중심 대처유형보다 정서중심 대처유형을 더 많

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험스트레

스 인지정도와 대처유형과의 상관관계 검증에서 

시험스트레스 인지 정도와 정서중심 대처유형과는 

강한 양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에, 문제중심 

대처유형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

지 않았다. 이는 시험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할 수

록 문제중심 대처유형에 비해 정서중심의 대처유

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기 대

처전략의 효율성을 조사한 많은 선행연구들

(Compas, Orosan, & Grant, 1993; Jalowiec & 

Powers, 1981; Lazarus & Folkman, 1984)은 일반

적으로 문제중심 대처가 정서중심의 대처보다 스

트레스로 인한 부적응을 해소시키는데 더 효과적

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Patterson과 McCubbin 

(1987)도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해결 

대처를 많이 하는 청소년은 약물복용이나 흡연과 

같은 문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은 반면에, 

정서 폭발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청소년인 경우에

는 문제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시험 스트레스에 대한 효율

적인 대처를 돕기 위해서는 문제중심 대처유형의 

개발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대처유형의 차이를 검정

해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 성적이 우

수하지 못한 학생이 우수한 학생에 비하여 정서중

심 대처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연구들(이용미, 1997; 이

평숙, 한금선, 1996; Tomaka, 1993)에서도 스트레

스 인지정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문제지향적 대처

유형보다 정서지향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에 고 위험군으로 

볼 수 있는 여학생과 학업 성적이 저조한 학생인 

경우 학교와 가정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스트레

스의 관리를 위한 집중적인 중재가 요구된다.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시험 스트레스를 측정하

는 총 30항목 중 가장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항목

은 ‘머리가 멍하고 무겁다’ 등의 신체적 증상이었

고, 그 다음으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당황해

하며 화를 낸다’ 등의 심리적 증상 그리고 ‘습관적

으로 입술을 물어뜯는 행동을 한다’등을 포함한 

행동적 증상 순으로 나타나, 고등학생들은 시험 

스트레스 인지를 신체적 증상으로 가장 많이 경험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현군(2003)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입시와 학업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여

러 가지 질병을 나타내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였다. Omizo, 

Omezo and Suzuki(1998)의 연구 결과에서도 청

소년기의 스트레스가 두통, 복통, 소화불량, 긴장, 

피로, 수면장애 등과 같은 생리적 증상을 야기시

킨다고 보고하였다. 이영익(2007)은 중․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시험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는데, 시험스트레

스가 신체화 증상을 유발하는데, 여가활동을 통하

여 시험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대처유형의 39항목 중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항목은 ‘운동 및 기타 취미 활동으로 긴장을 



168

푼다’였고, 반면에 가장 적게 사용한 대처유형은 

‘약을 먹는다’와 ‘술을 마신다’로 나타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 많은 건

강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시험스트레스를 경감시

기 위하여 문제중심 대처유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이 필요하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시험 기간 중 경험하

게 되는 스트레스의 인지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각 유형별 대처유형 사용정도와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보다 바람직한 대처유형의 사용을 도모

함으로써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대

상자는 부산시에 소재한 고등학생 954명을 대상으

로 임의표출하였고, Window SPSS 10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의 시험 스트레스는 최대치 4점 중 

2.9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이

를 대상자의 특성별로 분석해 본 결과, 학년, 

성별 및 학업 성적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고등학교 3학년이 1, 

2학년에 비하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그

리고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이 우수한 학생에 

비하여 시험 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시험 스트레스 증상 중 

가장 높은 항목을 보인 것은 신체적 증상이었

고, 심리적 증상, 행동적 증상 순으로 나타나, 

고등학생들은 시험 스트레스 인지를 신체적 증

상으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학생들의 시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유형은 문

제중심 대처유형은 최대 4점 중 2.71, 정서중심 

대처유형은 2.88로 문제중심 대처유형보다 정서

중심 대처유형을 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대처유형

의 차이를 검정해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지 못한 학생이 우수한 

학생에 비하여 정서중심 대처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대처유형을 측정하는 

총 39항목 중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항목은 

정서중심 대처유형의 하나인 ‘운동 및 기타 취

미 활동으로 긴장을 푼다’였고, 그 다음 순서

로는 ‘더 잘되리라는 희망을 갖는다’, 문제중심 

대처유형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목

표를 설정한다’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생

들이 가장 적게 사용한 대처유형은 정서중심 

대처유형인 ‘약을 먹는다’와 ‘술을 마신다’로 

나타났다.

5. 고등학생들의 시험스트레스 인지정도와 대처유

형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검증을 한 결과, 시험스트레스 인지정도와 정서

중심 대처유형과의 관계는 강한 양적인 상관관

계를 보였으나, 문제중심 대처유형과의 관계에

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시험스트레스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문제중심 

대처유형에 비해 정서중심의 대처유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제중심 대처유

형과 정서중심 대처유형과의 관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고등학생들을 교육 및 지도하는 

일선 교육전문가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에

게도 도움이 되는 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은 그들을 둘러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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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정서, 심리, 사회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므로 가정, 학교뿐 아니라 사

회, 문화 및 교육정책과 제도 등의 면에서 총체적

인 접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추후 연구로 고등학

생의 스트레스 관련 변인을 가정(부모)-학교-지역

사회 특성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시험기간 중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

스에 대한 중재방법으로 정서중심 대처유형의 사

용을 경감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대처유형인 문제

중심 대처유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

행이 필요하다.

셋째, 스트레스 대처유형의 터득과 학습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습되기 때문에 자녀들로 하여

금 바람직한 스트레스 관리와 대처유형을 지도할 

수 있도록, 먼저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

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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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Stress and Coping Style of High School Students

Bae, Jeongye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degree of test stress and coping 

style and their relationship of high school 

students. Method: A descriptive and correlative 

study has been conducted to report adolescents’ 

test stress and coping style. Nine hundred fifty 

four high school student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collected data by visit-survey 

with an organized questionnaire. Results: The 

mean score of perceived test stress was 2.98. 

High school students were more frequently use 

the affective regulation coping style than 

problem focused coping styl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test stress and affective 

regulation coping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investigator 

found coping styles wer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est stress of high school students. 

This study also shows that a number of 

characteristics of the high school students 

significantly affect levels of test stress, the most 

notable of these factors being grade, sex, and 

academic performance. Therefore, consideration 

of test stress and coping style should be 

included in the development of a stress 

management program for high school students.


